
더불어민주당 ‘민생우선실천단’은 오늘‘가상자산 특별대책 TF’(팀장 김병욱 국

회의원)를 구성하고 출범시켰다.

가상자산 시장은 저금리 기조 속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맞물리며 폭

발적으로 성장했다.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해 시행된 테러자금 조달 방지 목

적의 특금법 이외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적·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은 

상황이다. 

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내부거래, 해킹 등 가상자산 관련 크고 작은 

사건이 발생했고, 최근 루나 사태까지 터지며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 이슈

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. 특히 테라-루나 사태로 인해 각국 투자자들의 피

해가 속출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이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. 

유럽연합(EU)은 가상자산 규제안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시행을 앞세웠고, 미국

도 연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틀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.

가상자산 거래는 국가의 경계가 없는 만큼 각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도 

치열하고, 이용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다.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투명하고 안

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이용자

는 보호하되 산업은 건전하게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한다.

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출범된 민생우선실천단‘가상자산 특별대책 TF’에서는 

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

를 직접 점검하고,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

마련해 나갈 예정이다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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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 보호 정책 점검 및 입법 방향 검토

-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 발전 도모


